
[사진출처 : 구글] 



“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.” 
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
하느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던 공동의 집 지구에 지금
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



인류의 급격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부유함과
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온난화로 인한
자연재해, 기후난민, 이주민 증가,생물의 파괴, 바이러스 창궐등의
수많은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[사진출처 : 푸른아시아] 



이러한 생태위기에 2015년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

「찬미받으소서」가 반포되었습니다.

[사진출처 :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] 



생태위기를 극복하고,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
세계적인 캠페인에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. 
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...?

[사진출처 : 구글] 



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
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”(「찬미받으소서」, 211항).

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[찬미받으소서]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자 제작한 교육자료
[지구를 위해 “하다”] 12가지 주제 중 발췌
http://www.cbck.or.kr/Notice/20190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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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우리 모두 함깨해야 합니다.
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행동에 동참해 주세요. 

[사진출처 : 구글] 


